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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2월 25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취임 1주년 기념 청와대 출입 내신기자 초청 오찬 중 말씀
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진취적인 미래 희망을 제시하고 싶어…

긴장, 갈등은 가능하나 선입견, 편견을 버리고 서로 이해해야

 

잘 하려고 하려는 과정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도 

줘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. 내게도 여러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

있고 여러분도 저나 대통령을 보는 관점에 많은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전

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감정이 보태지면 심각한 상황이 됩니

다. 앞으로도 다소의 긴장,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선입견, 편견을 버리고 

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시다.

여러분의 자부심, 직업상의 애로, 추구하는 미래의 가치가 경우에 따라 저

와 충돌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. 저도 마음을 열고 여러분과 가까이 

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저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대해

주십시오.

 

‘사회의 분열적 요인’과 맞서 싸워왔습니다

 

제가 정치적 신념을 달리하는 사람과 맞서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

니다.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부당한 논리를 강요하고 참여의 기회, 정

당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‘사회의 분열적 요인’과 맞서 싸워

왔습니다. 능력 있는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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록 설득하고 포용해야 합니다.

 

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. 

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정부,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

겠습니다. 정치적으로 ‘상대방을 어떻게 이길까,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’

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진취적인 미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

니다. 내년에는 대통령이 하는 일이 지금보다 덜 중요하고 그 다음 해에는 

그보다 덜 중요하게 보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.


